
이주노동자 겨울옷·작업복 나눔 캠페인 in 울산 

1. 취지

- 대한민국 이주노동자가 110만명. 이주노동자는 산업현장과 건설현장, 농어촌 

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함께 일하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소중한 동료입니

다. 특히 옥외 작업이 많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겨울철 방한용품과 작업복은 

추위를 견디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필수품입니다. 

- 전국 곳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따뜻한 나라에서 와서 겨울이 되

면 추위와 혹한에 노출이 되어 겨울을 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. 이에 이주

노동자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옷과 작업복을 나

누는 캠페인을 마련하였습니다.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작은 나눔이 서

로의 노동을 존중하고 따뜻한 울산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
2. 행사개요

○ 일 시 : 2026년 11월 15일(일) 13-16시

○ 장 소 :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(울산 북구 산업로 1020, 3층) 

○ 나눔대상 : 울산, 경북(경주), 경남(김해, 양산)지역 이주노동자(계절) 3천명

○ 행사내용 : 이주(계절)노동자 겨울옷·작업복 나눔

○ 참여기관 : 노동권익재단(공공상생연대기금, 금융산업공익재단, 사무금융

우분투재단, 전태일재단) 및 전국노동시민사회단체, 울산노동

약자지원사업단‘온(ON)’,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지원 단체

3. 참여방법 

○ 참여내용 : 이주노동자에게 나눔할 겨울옷 및 작업복 기부 

○ 기부물품 : 겨울 점퍼, 패딩, 방한복, 작업복 등 겨울철에 입을 수 있는 

              의류 및 잡화 (아이들 옷도 기부 가능) 

○ 기부기준 : 세탁 등 기본적인 정리가 되어 있으며, 다른 사람이 바로 입

             을 수 있는 깨끗하고 양호한 상태의 의료 

○ 참여방법 : 기부 의류 준비 후 울산상공회의소 담당자에 전달 혹은 울산

              행사위원회로 직접 발송

     ※ 배송지 : 울산 북구 산업로 1020, 4층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


